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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돌아온 볼트, 영연방대회 400m  계주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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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발 부상을 털고 복귀한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28·자메이카)가 제20회 영연방경기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 자메이카 계주대표팀의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제이슨 리버모어, 케마르 베일리-콜, 니켈 아쉬매드, 볼트로 이어진 자메이카 계주대표팀은 3일(한국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0회 영연방경기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37초58을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발 부상 여파로 올 시즌 한 번도 레이스를 치르지 못하다가 이번 대회를 복귀전으로 고른 볼트는 자메이카의 금메달 획득에 앞

장서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날 자메이카의 기록은 대회신기록이다. 

 자메이카는 볼트가 뛰기 이전까지 잉글랜드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며 대등한 레이스를 펼쳤다. 

 그러나 바통이 볼트에게 전달된 뒤로는 분위기가 완전히 자메이카 쪽으로 기울었다. 볼트는 폭발적인 막판 스퍼트를 자랑하며

다른 국가들을 큰 차이로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볼트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며 기쁨을 표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6개, 8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볼트는 처음 출전한 영연방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하

게 됐다. 

 이전까지 볼트는 영연방경기대회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06년 인도 델리에서 열린 대회와 2010년 호주 멜버른에서

벌어진 대회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볼트는 "나의 메달 수집 세트에서 유일하게 없던 영연방경기대회 금메달을 따게 돼 기쁘다"며 "이곳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것

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트랙으로 돌아온 볼트는 오는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비치에서 펼쳐지는 이벤트 경기에 출전해 100m

레이스를 펼친다. 

 이후 2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펼쳐지는 육상대회와 29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IAAF 다이아몬드리그 13차 대회에 나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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